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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달시장 청년 전문가를 향한 뜨거운 열기 
「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 7월 6일부터 4주간 일정… 60명 선발에 역대 최다 209명 교육 신청

- 무역, 해외영업 등 해외 B2G ‘집중교육’… 우수 교육생엔 조달청장 표창 수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6일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2026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청년의 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직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와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구성이 특징이다.

글로벌 조달시장은 경쟁가능 시장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유망한 시장

이지만, 진출 수요에 비해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하여 우리 기업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달청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족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 60명을 선발하는 올해 교육과정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209명이

신청하여 해외 B2G 직무에 대한 청년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자료 



교육과정은 7월 한 달간 합숙교육으로 실시되며,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해외영업 실무는 물론 해외 기관 벤더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 계약 체결 등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현장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신규 실시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교육생의 커리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입찰

및 기관 네트워크 등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생이 선발된 만큼, 이들을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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